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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몬스타엑스’가 미국‘2019 틴 초이스 어워즈

(2019 Teen Choice Awards)‘ 무대에 올랐다. K팝 가

수가 이 무대에 오른 것은 몬스타엑스가 처음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11일 오후 8시 로

스앤젤레스 허모사 비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 참석

해 파워풀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틴 초이스 어워즈’는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10대

들이 음악과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

난 활약을 선보인 스타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시

상식이다. 

시상식에는 몬스타엑스 외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조나스 브라더스, 원 리퍼블릭, 바지, 조던 맥그로, 

사라 힐랜드, 블랑코 브라운, 마벨 등이 출연했으면 

FOX 채널에서 방송했다.

앞서 몬트타엑스는 지난 8일 ABC의 간판‘지미 키

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에 출연했다. 이 무

대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은 매진되며 몬사타엑스의 

인기를 증명했다.

몬스타엑스는 이날 방송에서 유명 힙합 뮤지션 

프렌치 몬타나와 함께 협업 무대를 꾸몄다. 프렌치 

몬타나는 몬스타엑스의 첫 영어 싱글‘후 두 유 러

브?’(WHO DO U LOVE?)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몬스타엑스는 최근 미국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

며 글로벌 스타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ABC 간판 모닝쇼‘굿모닝 아메리카’에서 

무대를 꾸몄으며 10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스센터에서 2만1천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공연했다. 

다음 달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2019 아이 

하트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석한다.

몬스타엑스, 미국에서 광폭 행보 이어간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44)의 장남 매덕스 졸리-피

트(18)가 연세대에 입학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6일“안젤리나 졸리의 큰 아들인 매

덕스가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생명공학전공

으로 오는 9월 입학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예매

체 ̀피플`은 전날 매덕스가 이달 말부터 한국에 있는 연

세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매덕스가 다른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연세대를 선택했다.”며“매덕스

가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왔으며 한국에서 공부할 준

비를 하기 위해 한 주에 수차례씩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매덕스의 연세대 입학은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케이팝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서 한국 대학 진학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

덕스는 지난해 11월 졸리가 유엔난민기구(UNHCR) 특

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동생 팍스(16)와 함께 연세대 

신촌캠퍼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연세대 재학생들

이 졸리와 매덕스를 목격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서 매덕스가 한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졸리는 전 남편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56)와 사이에

서 낳은 실로, 녹스, 비비안과 입양한 자녀 매덕스, 팍스, 

자하라 등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매덕스는 2000년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첫 아이다. 팍스

는 베트남, 자하라는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했다.

앤젤리나 졸리 큰아들 
매덕스, 연세대 진학

SM엔터테인먼트(SM)가 미

국 캐피톨뮤직그룹(CMG)과 

손잡고, 연합팀‘SuperM’(슈

퍼엠)을 구성해 오는 10월 전 

세계에 공개한다.

SuperM은 샤이니 태민, 엑

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해 중국 

그룹 WayV 루카스와 텐 등 7

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

다. SuperM의 M은 MATRIX & MASTER의 약자로, 

글로벌 음악 팬들을 이끄는 대표 스타이자 전문가

인 뛰어난 재능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이른바‘Super’

시너지를 선사하는 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듀싱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맡는다. SuperM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임은 물론 CMG의 우수한 네트워크 

및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프로

모션을 통한‘메머드급’론칭을 예고했다.

특히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7일 LA 아크라이트 극

장에서 열린 CMG의 아티

스트 라인업, 음악, 프로젝

트 계획 등을 발표하는‘캐

피톨 콩그레스 2019(Capi-

tol Congress 2019)’에 직접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프로듀서

는“뛰어난 7명의 아티스트

들로 구성된 SuperM은 차

별화된 음악을 선보일 것이며, SuperM 각 멤버의 뛰

어난 춤, 보컬 그리고 랩 실력은 차원이 다른 퍼포먼

스, 패션,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K-Pop의 핵심 가치

를 보여줄 것입니다.”라며“SuperM은 여러분의 기

대를 넘는,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SuperM은 오는 10월 공개를 목표로 콘텐츠 

준비 작업에 한창이며, 한국과 미국 등에서 프로모

션을 펼칠 계획이다

SM, 캐피톨뮤직그룹과 글로벌 프로젝트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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